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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서진이엔지 불법파견 2심도 ‘인정’
소송 4년 2개월만… 현중사내하청지회 “즉각 해고자 복직, 정규직화”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2심 소송에

서 이겼다.

금속노조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

법원 앞에서 ‘서진이엔지 근로자지위확인 소

송 2심 선고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원직 

복직과 불법파견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원청 HD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이 HD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을 

재차 인정한 것. 소송 제기 4년 2개월 만이다.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해고는 살인이라

며 “묵묵히 싸워온 해고자 동지들께 감사드린

다”라고 입을 뗐다. 허원 노조 부위원장은 

“법원도 서진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라

며 “현대중공업 자본은 불법파견을 사과하고 

즉각 서진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현대건설기계

가 또다시 상고를 시도한다면 수억 원에 달하

는 소송 비용과 패소 시 해고 기간 노동자 임

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라며 “패소가 명백한 

사안을 시간 끌기로 버티는 것은 사실상 배

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호 법률원장은 “항소심 판결을 겸

허히 수용하고 즉각 해고자 복직에 나서라”라

고 촉구했다.

박병선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은 

“2심 판결을 환영하지만 당연한 결정에 5년 

가까이 걸렸다”라며 “이번 판결은 현대중공

업 모든 하청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HD현대건설기계 사측을 

향해 “더 이상 소송으로 노동자 고통을 가중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사과와 복직 조치에 나서

라”라고 주장했다.

이병락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해고 노동자

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1,760일이 넘었다”

라며 “처음 농성장을 설치하며 결의 다지고 

손도장 찍던 날이 떠오른다”라고 울먹였다.

소송 당사자인 이병락 지회장은 “HD현대건

설기계는 수십 년간 업체 이름과 대표만 바꿔

가며 제조업 생산공정에서 불법적으로 이윤을 

쌓아왔다”라며 “늦어진 정의는 더 이상 정의

가 아니다. 서진 노동자들이 복직하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본의 불

법파견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파견

법을 만든 민주당에 파견법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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